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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희기자의 호기심 천국 ｜ 체중·배트 무게와 홈런의 상관관계

한국프로야구 최고의 거포 이대호는 체중 130kg의 거구에 걸맞게 930g짜리 무거운 배트를 휘두른다. 몸무게와 배트 무게 모두 무거워 타격시 투구에 가해지는 반발력 또한 무시
무시해져 홈런생산능력이 극대화된다. 스포츠동아 DB

홈런타자하면 흔히 거구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홈런타자로 꼽히는 베이브
루스를 필두로 한국 최고의 슬러거 이대호(29·롯
데)까지…. 실제로 다수의 홈런타자들은 체구가
컸다. 그리고 장비의 장팔사모처럼 홈런타자의
배트 역시 주인의 덩치를 따라가는 경우도 있다.
‘체중과 배트 무게, 홈런 사이의 상관관계’는 무
엇일까. 이는 이대호의 한 팬이 온라인을 통해 의
뢰한 호기심이기도 하다.

뀫홈런 10걸, 선수 평균보다 15kg 이상 체중 더 나간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시즌 등록선수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각각 183cm, 85.1kg이다. 반면 6월 29일까지 홈
런 10걸에 포함된 선수들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각각 185.1cm, 100.1kg이다. 신장은 약 2cm 차
이에 불과하지만 체중은 15kg이나 차이가 난다.
“프로필 상으로는 86kg이지만 실제로는 100kg”
이라는 최형우(홈런 2위·삼성)의 체중이 수정된
다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뀫홈런 1위 이대호(130kg) “무거운 배트 쓰려면 체중 받쳐줘야”
물론 체중이 홈런생산과 직결되지는 않는다.

홈런타자들과 타격코치들은 “모든 전제는 당연
히 타격기술”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기술적
요소가 동일하다면 “체중이 비거리에 영향을 미
친다”고 말한다. 이대호의 설명은 이렇다. “홈런
타자에는 여러 스타일이 있다. (추)신수(클리블랜
드)처럼 타고난 손목 힘을 최대로 이용하는 선수
도 있고, 심정수(전 삼성) 선배처럼 가벼운 배트
로 스윙 스피드를 극대화하는 스타일도 있다. 나
는 배트 헤드의 무게감을 최대로 활용하는 스타
일이다. 그래서 배트도 930g짜리를 쓴다. 이렇게
무거운 배트를 쓰려면 어느 정도 힘과 체중이 받
쳐줘야 한다.”

체육과학연구원(KISS) 송주호 박사(운동역학
전공)는 “비거리를 결정하는 운동량은 질량과 속
도에 비례한다. 질량 안에는 선수의 체중과 배트
의 무게가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즉, 다른 조건
이 동일할 때 배트가 무거우면 더 큰 운동량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야구의 물리학(로버트 어데어
저)’에 따르면 대형홈런의 경우 공과 배트가 마찰
할 때 공에 작용하는 힘은 약 4톤이다. ‘작용·반
작용의 법칙’에 의해 배트에도 같은 힘이 전달된

다. 홈런타자는 이 반작용의 힘을 이겨낼 수 있어
야 한다. 이대호가 “무거운 배트를 쓰려면 체중이
받쳐줘야 한다”고 말하는 과학적 이유다.

‘타격이론의 대가’ 롯데 김무관 타격코치는 ‘체
중과 홈런’의 상관관계를 이대호의 타격 메커니즘
과 연관지어 설명한다. “이대호는 ‘회전타법’을 쓴
다. 중심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 자리에
서 몸을 회전시켜서 힘을 싣는 것이다.이론적으로
는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칠 때 가장 잘 맞출 수
있지만 그러면 힘을 싣지 못한다. ‘회전타법’은 ‘중
심이동타법(오사다하루 등)’에 비해 몸의 움직임
을 최소화한 것이다. 그래서 더 힘(체중)이 중요하
다. 마크 맥과이어나 배리 본즈 등도 모두 이 타법
이다.” 이대호와 김 코치의 설명을 통해 ‘이대호의
체중-배트 무게-타법’은 서로 긴밀한 연관을 지니
고 최적화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뀫홈런 2위 최형우(100kg), “때로는 체중 덕에 완벽하지 않은 타구 넘어가기도”
공의 힘을 이겨낼 수 있는 체중이라면, 때론 약

간 빗맞은 타구도 홈런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최
형우의 설명은 이렇다. “올 시즌에도 딱 한 번 그
런 경험을 했다. 류현진에게 밀어 친 홈런이었다.
(5월 14일 대전경기) 잘 맞았다기보다는 약간 ‘툭’
하는 느낌이었는데 넘어갔다. 그 홈런은 확실히
체중 덕을 봤다. 만약 입단 당시의 체중(86kg)으
로 똑같이 쳤다면, 그 공은 안 넘어갔을 것이다.”

이종범(KIA)은 1997년 30홈런을 기록했다. 역
대 한 시즌 30홈런을 기록한 타자 중 최소체중 선
수다. 그는 “당시 70깶71kg이었다. 도루 시도 때
문에 체력소모가 심해서 여름에는 68kg까지 떨
어졌다. 물론 김선빈(KIA)도 홈런을 치지 않나.
하지만 체구가 작은 타자들은 모든 타이밍이 완
벽하게 맞아야 한다. 나도 그때(1997년) 하체의
순발력, 배트 스피드, 손목 힘의 활용 등이 모두
잘 됐다. 반면 체격이 좋고, 무거운 배트를 쓰는
타자들은 배트 끄트머리에 맞아도 넘어가는 경우
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물리학자 로버트 어데
어는 “체중 63kg의 선수가 103m를 치는 것은 체
중 81kg의 선수가 똑같은 배트로 110.3m를 치는
것과 같은 노력”이라고 계산하기도 했다.

뀫무거운 배트 만능? 배팅볼과 실전은 다르다!
이대호 배트의 무게(930g)는 국내선수 중 최상

위권이다.하지만 베이브 루스 시절(1920깶30년대)
에는 미치지 못한다. 당시에는 주로 히코리나무로

만든 배트를 썼다.이는 현대야구에서 배트 재질로
쓰이는 물푸레나무, 단풍나무보다 밀도가 크다.
따라서 같은 모양이면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당시
선수들의 배트 무게는 약 1.2깶1.6kg이었다. 루스
가 60홈런을 치던 1927년 그의 체중은 114kg, 배
트 무게는 무려 1.33kg(47온스)에 육박했다.

로저 매리스가 루스의 홈런기록을 경신한 이듬
해인 1962년. 미국의 ‘디스 위크’라는 잡지에선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매리스에게 935g에서
1.33kg까지 무게가 다른 5종류의 배트로 배팅볼

을 치게 한 뒤 그 비거리들을 비교한 것이다. 결과
는 더 무거운 배트를 사용했을 때 비거리가 더 길
었다. 하지만 어데어는 “매리스가 무거운 배트를
들었을 때는 더 크게 스윙을 해서 배트 무게의 차
이에 관계없이 스윙속도를 일정하게 맞췄을 것”
이라고 추측했다. 배팅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시속 150km의 공을 상대해야 하는 실
전에서는 무거운 배트를 쓰면 스윙 스피드에서
손해를 본다. 그래서 행크 애런(880깶900g)이나

배리 본즈(약 860g), 심정수(860깶880g)처럼 ‘운
동량(p)=질량(m)×속도(v)’라는 공식에서 ‘속도’
를 중시한 타자들도 있었다. 같은 원리로, 역도
최중량급 선수들은 체중을 불리는 것만큼이나 바
벨을 잡아당겨 올리는 스피드에 신경을 쓴다. ‘운
동량 공식’에서 자신에게 최적화된 지점을 찾는
일은 ‘파워’가 경기력과 직결되는 모든 종목 선수
들의 과제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슬러거는 왜 대부분 거구일까?

비거리 결정 운동량, 질량과 속도에 비례
체중 덕분에 빗맞은 타구가 홈런 되기도

무거운 배트가 홈런 생산에 만능?

동일 조건선 배트 무거울수록 비거리 유리
스윙 스피드 중시 거포들 가벼운 배트 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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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런10걸 평균 체중 100kg…“늘면 늘어난다”
<체중·배트 무게> <비거리>


